
울산, 온실가스 중장기 대책 수립
아황산가스 이산화탄소 감축 한계상황 … 배출 허용기준 강화 추진

울산시는 국제적인 온실가스 규제에 대응하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중장기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11월12일 울산시에 따르면, 11월 중으로 16명의 대기질 개선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대기질 개선 목표와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대기질 관리개선 종합대책 수립 실무추진단을 꾸려 단계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

다.

특히, 최근 개선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아황산가스(SO2)와 이산화탄소(CO2), 미세먼지 등을 중심으로 각각

저감방안 용역을 추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기질 개선 전문가 위원회와 종합대책 수립 실무추진단은 지역산업의 녹색성장형 구조개편, 오염 배출원의

체계적 관리, 오염물질을 최소화할 연료정책, 환경정화수 식재, 폐열 및 폐자원 재이용 확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확대방안 등을 세울 계획이다.

울산지역에서는 아황산가스 배출을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으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연속

0.008ppm(환경기준 0.02ppm/년)을 유지하는 등 대부분이 감축 한계상황을 맞고 있다.

주봉현 정무부시장은 “울산은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하고 해당기업들도 환경개선에 적극 참여해 대기질이 크

게 개선됐으나 최근 개선속도가 답보상태”라며 “국제 온실가스 규제 등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책

을 마련해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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